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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2010년 8월 30일 창간

장흥군 천관산(723m)에 흐드러진 억새가 가을을 반기며 낭창거린다. 가을마다 산을 뒤덮는 억새는 장흥군의 손꼽히는 절경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모은다.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기암괴석과 연대봉에서 구정봉까지 억새가 넘실거리는 10리길이 유명하다. 천관산 억새는 10월 중순부터 말경 사이에 절정을 이루며, 해질 무렵의 억새밭 풍경은 다도해의 풍

광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억새밭 산행은 장천재에서 금강굴∼구정봉∼억새능선∼연대봉∼정원석∼다시 장천재로 하산하는 원점 회귀형 코스가 일반적이다.

천관산 억새 ‘절경’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광주·전남

에서도 해마다 늘어, 최근 11년새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시장 교란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에

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기

준 광주 지역 건축물(주택·오피스텔·상업 업

무용건물)을 매입 규모는 2010년 34억 원·30

건이었다.

매입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2

억 원·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11년 사이 매

수 금액이 2.7배 올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47건·78억 원에 달해 추이 대로라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광주 지역 아파트 매수

는 2016년 31호, 2017년 24호, 2018년 34호, 

2019년 43호, 2020년 46호 등으로 나타났다. 5

년새 4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가 가파

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0

년 17억(17건) ▲2011년 50억(43건) ▲2012

년 31억(38건) ▲2013년 23억(34건) ▲2014

년 36억(40건) ▲2015년 65억(70건) ▲2016

년 82억(75건) ▲2017년 66억(62건) ▲2018년 

70억(91건) ▲2019년89억(93건) ▲2020년 94

억(122건)으로 확인됐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 

규모가 5.5배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3억 

원(74건)에 이르렀다.

특히 아파트 매수가 급증,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 새 67.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8321억 원(2561건)에서 꾸준히 증가

해 2020년 2조5946억 원(8646건)으로 11년새 

3.4배 가량 늘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

도권 지역 건축물 매수가 집중됐다. 지난해 외

국인이 수도권 건물 매수 규모는 2조1897억 

원(6468건)으로, 금액 기준 84.39%에 달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에서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

가했다. 매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

월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엔 가

족 관계 확인,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

용되고 있지 않다.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

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

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광주 · 전남지역 외국인 부동산 매수 급증
2010년比 작년 외국인 매수액 광주 2.7배·전남 5.5배

은행 대출 규제 등 적용 안돼…투기 등 대책 마련 시급

올해 광주경찰청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광

주가 50.8일로 전국 경찰청 중 가장 짧았다.

그러나 최근 5년새 평균 처리 기간은 길

어주는 추세다. 광주는 2017년 37.4일, 2018

년 43.7일, 2019년 43.5일, 2020년 48.2일, 올

해(1~7월 기준) 50.8일 등으로 4년 새 2주일

(13.4일) 가량 늘어났다.

올해 같은 기간 전남은 사건 1건을 처리하

는 데 62.4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청과 대구청(54.0일), 

경기북부청(56.8일), 울산·경기남부청(57.3

일)을 제외한 모든 시·도 경찰청이 두 달 이

상 걸렸다. 특히 세종경찰청은 사건 1건당 

83.6일이 소요됐다.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

는 올해 기준 사이버수사(107.9일), 지능수

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

일) 순이었다.                           기동취재본부

경찰 사건 처리기간 매년 길어져…광주경찰청은 가장 짧아

광주 50.8일 최소기간…전남은 62.4일로 전국 평균 수준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6개월 만

에 30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중 2950선도 무너지는 등 2% 넘게 

급락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낙폭을 줄

였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01포인트

(1.89%)하락한 2962.17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3월24일(종가 2996.35) 이후 처음으로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1포인트

(0.70%) 내린 2998.17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2940.59까지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유가증

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21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이 3580억원을, 기관도 2325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43%),  유통업

(0.69%), 전기가스업(0.32%), 음식료업(0.23%), 

보험(0.08%)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

히 의약품(-7.99%), 은행(-6.51%), 종이목재

(-3.29%), 서비스업(-2.76%), 제조업(-2.00%) 

등의 하락폭이 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

분 내림세로 마감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7%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도 2.10% 떨

어졌다. NAVER(-3.01%), 삼성바이오로직스

(-7.20%), LG화학(-2.99%), 카카오(-4.72%), 

삼성SDI(-3.82%)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

였다.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셀트

리온은 12.10% 하락하며 시가총액 10위 자리

를 기아(-0.64%)에 내주었다.

코스피 급락은 전날 미국 증시가 부채 한도 

관련 협상 난항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인플레

이션 우려에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 이슈도 이어

지고 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마찰, 미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등 여전한 매크

로(거시경제)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며 “인플레이션 우려 속 국제유가가 77달러

를 돌파한 것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이

라고 말했다. 이어 “장중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

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 빠르게 되돌림

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지수

는 전 거래일보다 27.83포인트(2.83%)내린 

955.37을 기록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코스피, 6개월만에 3000선

붕괴…외인 매도에 속수무책

장중 2%대 급락에 2950선 후퇴


